
“과학기술원 연구실에서 만나는 미래 진로”
GIST, 화순군 중·고등학생 대상

지역 상생형‘바이오헬스 과학캠프’열어
- 화순군 헬스케어산업 특화인재 육성 사업 일환으로 화순동복중·화순고·능주고 학생 

130여 명 참여…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습 단계에 맞춘 바이오·AI 융합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진 강연으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중앙기기연구소 등 첨단 
연구시설 현장 체험… 지역 소재 과학기술원이 지역 인재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 협력 
사례

▲ ‘2025년 GIST–화순군 바이오헬스 과학캠프’에 참여한 화순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전라남도 화순군과 협력해 지역 상생형 과학교

육 프로그램인 ‘GIST-화순군 바이오헬스 과학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캠프는 화순군 헬스케어산업 특화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화순동복중학교·화순고등학교·능주고등학교 등 지역 중·고등학생 130여 명이 참가했

다. GIST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습 단계에 맞춘 교육과 체험을 통해 지역에

서 배우고 성장해 대학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재 양성의 기반을 제공했다.

능주고등학교 캠프는 12월 15일(월)과 16일(화) 이틀간 진행됐다.

▴‘전자디지털약도 약인가요’(의생명공학과 김재관 교수) ▴‘뇌 신호로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AI융합학과 김만수 교수) ▴‘우주환경은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생

명과학과 조경래 교수) 등 바이오·AI 융합 주제 강연이 이어지며, 미래 헬스케어 산

업이 확장되는 방향과 과학기술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이에 앞서 9일(화)과 10일(수)에는 화순동복중학교와 화순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과학캠프가 각각 개최됐다.



화순동복중학교 캠프는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생명과학 기초 교육과 최신 연구 

동향 소개로 구성돼, 학생들이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향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

‘오가노이드: 미니장기 이야기’(생명과학과 최진욱 교수)와 ‘동물모델로 배우는 알츠

하이머병’(의생명공학과 이유미 박사) 강연은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

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화순고등학교 캠프는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를 고려한 심화 과정으로 구성돼, 대학 

수준의 연구 주제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레이저와 빛으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연구’(의생명공학과 권혁상 교수)와 ‘우리 몸 

속 장의사, 세포의 생로병사’(생명과학과 박대호 교수) 강연은 대학과 연구 현장에

서 다뤄지는 바이오헬스 연구 주제를 소개하며, 학생들이 관련 전공과 진로를 구체

적으로 그려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바이오헬스 과학캠프에서는 강연에 더해, 중앙기기연구소·실험동물자원센터·고

등광기술연구원·슈퍼컴퓨팅센터 등 GIST의 핵심 연구시설을 차례로 견학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학생들은 첨단 연구 장비와 실제 연구가 이뤄지는 실험 환경을 직접 살펴보며, 교

과서 속 과학 이론이 연구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체감했다. 이를 통해 과

학기술 분야의 실제 연구 과정과 연구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는 연구윤리와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사전 교

육과 현장 설명을 병행해, 바이오헬스 연구가 지니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함께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 ‘2025년 GIST–화순군 바이오헬스 과학캠프’ 참가 학생들이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연구윤리와 생명

존중 교육을 받고 있다.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바이오헬스 과학캠프는 지역에 소재한 과학기술원이 

지역 학생들에게 연구 현장을 직접 열어 보여주며, 과학기술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화순군의 헬스케어 산업 전략과 GIST의 연

구·교육 역량을 결합해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과학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캠프는 2025년 전남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예산을 활용해 운영됐으며, 

지자체·대학·지역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역 상생형 과학교육 모델로 평

가받고 있다. 


